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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조 사수

□ 임금체계개악 저지

□ 생존권 사수

□ 전력산업공공성 강화

□ 해고자 원직복직

경평성과급과 임금인상을 포기하자!

작년에 1차 가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회사가 내세웠던 것이 경영평가와 겨우 1.3%의 임금인상이었다.

복지 축소와 퇴직금 삭감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회사가 문을 닫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회사노조

들은 앞 다투어 직권조인과 임단협 개악을 서둘렀다. 그런데 결과는 남동 C, 에디슨 대상까지 받은 남부도

C,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D 였다. 정상화 중간평가 성과급을 받은 발전회사의 직원들은 쓴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었고, 나머지 3개 회사 조합원들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참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었다. 개인

당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정부와 회사가 강탈해 갈 때, 노동조합은 회사의 편을 들었고, 조합원들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올해에는 임금인상 3.8%가 미끼이다. 그런데 적용하지도 않은 통상임금을 들먹이면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한다. 그러면서 3.8% 임금인상을 위해 통상임금을 삭감하고, 기본 시간외 10시간도 줄이고, 교대근무는 땜

빵조와 겸직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단골 메뉴인 ‘경평과 우리회사만 불이익’을 또다시 떠들

어댄다. 작년 한해 그렇게 직원들을 속이고 협박하고서,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정녕 큰 이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작은 이익을 내려놓을 때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게는 특이한 원숭이 사냥법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야자열매에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고, 작은

과일을 넣어둔다. 원숭이는 야자

열매 구멍 속에 손을 넣어 과일

을 꺼내려 하지만 손이 빠지지

않는다. 과일을 내려놓으면 손이

빠지겠지만, 욕심 많은 원숭이는

사람이 다가와도 과일을 포기하

지 않는다. 결국 원숭이는 사람

에게 잡혀 죽고 만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누를 범하지 말자! 임금체계개편-성과차별임금제(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도입을 시도

하면서 경영평가점수와 임금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원숭이에게나 할 얘기다. 사실 경영평가나 임금인상은

간부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다. 이미 성과차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간부들은 경영평가에 따라 연봉이 크

게 차이난다. 물론 경영진은 연봉을 뛰어넘는 자신들의 이익이 있다. C, D 등급에 해당하는 간부들의 연봉

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임금인상 밖에 없다. 하지만 간부들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단계 가짜정상화 다음

에는 ‘간부의 대량 해고’가 기다리고 있다.

내 생존권을 팔아 질펀한 잔치를 벌이려는 자들에게 맞서자! 발전노조 깃발 아래 뭉쳐 1년을 버티면 평생

을 지킬 수 있다. 사람답게 노동하고 당당하게 임금을 요구하자!



기재부 앞 천막농성!!  2차 가짜 정상화 분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

은 정부의 폭력적, 위법적 공기업 가짜 정상화를 분쇄하

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농성투쟁을 진행하였다. 

4월13일부터 20까지 매일 항의 집회와 선전전을 번갈아 하

고 천막농성을 진행 하였다. 발전노조도 가짜 정상화의 주범

격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투쟁에 적극 결합하였다. 

조직 지침(1) :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투쟁(4.24)

 □ 중앙위원 전원은 각 지부 조합원을 인솔하여 지역별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다.

 □ 최소한 지부 조합원 10% 이상 참가를 목표로 한다.

 □ 교대근무 비번 조합원은 전원 참가한다.

조직 지침(2) : 2015 세계 노동절대회(5.1) 

□ 대회 개요 : 전국 조합원 서울 집중

(1) 2015년 5월 1일(금) 14:00 - 전국공공운수노조 사전결의대회(서울시청 광장)

(2) 2015년 5월 1일(금) 15:00 - 2015년 세계노동절대회(서울시청광장)

□ 대회기조

- 4.24. 총파업 투쟁과 의제-부문별 집중투쟁의 성과를 모아 수렴하는 정점으로 삼고, 5~6월로 이어지

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및 최저임금 1만원 쟁취투쟁 선포/결의

- 민주노총 ‘노동자-서민 살리기’ 4대 요구 등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정권에 요구와 경고를 천명하고

대중적으로 선포

□ 4대 요구 :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기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 발전노조 참가방침 : 지부별 전 조합원 20%이상 참가, 사전결의대회부터 시간 엄수

◉ 숨가쁜 일정입니다.『04/11(토) 공공기관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역)』와『04/18(토) 총파업 

선포대회 및 세월호참사 1주년 범국민대회(서울시청광장)』에는 수도권 발전노조 조합원 동지들도 함께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투쟁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참 모

자랍니다. 현재의 투쟁이 패하거나 멈추는 순간, 2단계 가짜정상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쓰나미가 우

리를 덮칠 것입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파업의 무기를 꺼내들 수 없는 발전노동자지만, 아

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동지들을 지지/엄호하고, 그들과 함께 소리높여 

외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시간을 조직과 동지들에게 양보할 때입니다.  


